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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 지속추진
- 2025년까지 52건 2,883억 원 투입해 삶의 질 향상,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 -

-정주여건 개선·주민 안전 강화·일자리 및 소득기반 확충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가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을 2025년까

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.

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을 계

기로 2011년 처음 마련된 10년 단위 계획으로 서해5도 주민들의 안보 

불안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. 

2021년 시행계획은 지난 2020년 ‘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’

을 통해 수립된 것으로 지원 사업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 244억 원이 

증액된 482억 원을 투입했다.

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52

건의 시행사업에 총 2,883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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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대피시설을 보수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강화할 

방침이다. 또한 백령 용기포신항 개발과 하수도시설 확충 등을 통해 

해상교통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심해쓰레기 수거를 비롯한 공동체 

일자리 창출 등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

추진할 예정이다.

한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2021년 시행계획의 각 세부 추진전략 

및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.

▲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

정주생활지원금 지원, 해상운송비 지원 등 8건 69억 원.

▲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

노후주택 개량, 슬레이트 지붕 환경개선 2건 45억 원.

▲주민안전 및 대피체계 강화 

노후 대피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1건 4억 원.

▲편리한 해상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 

백령 해안도로,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등 8건 306억 원.

▲경쟁력 있는 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반 구축 

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,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구축 등 5건 37

억 원.

▲문화·체육 취약지역 주민 체감형·맞춤형 시설 지원 

DMZ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실시, 백령 주민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등 

8건 21억 원


